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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, 성북구청과 지역인

문학센터 인문주간 진행
 조영은 기자  승인 2021.10.26 13:45

10여 년 동안 성북구청과 함께 해온 인문학 강좌 사업 기념하기 위한 취지

국민대 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 2021년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을 진행한다. (사진=국민대 제공)

[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] 국민대학교(총장 임홍재)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25일부

터 30일까지 국민대 경영관 5층 전시실과 ZOOM을 활용해 2021년도 국민대 중국인

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을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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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2009년 인문한국(HK)사업

에 선정된 후부터 지식의 사회확산사업에 주력해왔다.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

과를 바탕으로 2019년 HK+사업에 진입한 후 인문학의 대중화와 지식의 사회 환원이

라는 취지에서 지역인문학센터를 별도로 설립해 학술 지식의 공유와 시민인문학 강

좌를 운영하고 있다. 성북구, 노원구 등 지역 협력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민

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된다.

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2021년 제16회 ‘인문학대중화사

업’인 인문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. ‘성북구민과 함께 나눈 인문학의 향기’라

는 주제로 10여 년 동안 성북구청과 함께 해 온 인문학 강좌 사업을 기념하고자 하는

취지다. 이를 통해 관·학의 협력 하에 지역민의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 행복한 지역사

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.

행사 기간 중에는 강좌(2개)·전시(2개)·탐방(2개)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

된다. 성북구 인문학 강좌와 성북구평생학습관과 함께 해 온 시민 인문학의 역사물

전시·성북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청소년들이 빚은 도자기 전시, 청소년의 인문학

탐방 등 총 6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.

윤경우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은 “시민과 함께 만든 인문학 전시회라는 주제

로 그동안 성북구와 함께한 시민인문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‘인문주간’ 행사를 개최

하게 됐다”며 “성북구 청소년들이 직접 빚어낸 도자기 예술품을 감상하는 ‘도자기 전

시회’와 같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자

노력하고 있으니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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